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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에 팔 걷어...3톤 수거 
- 상공경도 해안가 쓰레기 집중 수거, 무인도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해소 노력 -

- 민・관 협력해 정기적 집중 수거, 해양쓰레기 관리 범위 및 역량 키워나갈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그간 접근하기 어려웠던 무인도서의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옹진군 상공경도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작업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환경정화선(인천

SeaClean호) 소속 직원들이 투입되어 상공경도 해안가 쓰레기 집중 

수거를 실시했으며, 22㎥(약3톤) 가량의 폐스티로폼・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성상의 해양쓰레기들이 수거됐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양

환경정화선이 운반해 해양쓰레기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인천시는 유・무인도 등 해양쓰레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관리 범위 및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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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유・무인도서 등 해양쓰레기 사각지대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활동을 실시해 보다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인천 앞바다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만7천6백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올해도 약 7천 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붙임>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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